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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 여행자보험, 보험료 현실화 시급    

□ 중국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이 과거 10년 전 정부가 책정했던 금액 그

대로 현존하고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

  o 1989년 첫 등장한 중국 여행자보험은 9년 후인 1998년에 단일보험료로 정착, 정

부에 의해 보험료 20위안-보장보험금 40만위안으로 책정되었음.

  o 이후 2007년 9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여행자보험 상품개발권과 가격결정

권을 보험회사 자율에 맡겨 가격경쟁을 유도하였지만, 현재에도 10년 전 정부가 

‘여행자보험 업계 지도규정’에 의거해 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이 거의 그대로 유지

되고 있는 실정임.

  o 업계에서는 여행자보험 계약서가 보험중개사에 평균 5~6위안에 판매되고 있는 

사실을 들어 약 10위안 이상을 소비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. 

  

□ 이러한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는 원가비용이 높아서가 아닌 항공티켓 판

매상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감독당

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함.

  o 실재로 다수의 항공티켓 판매점들은 특가 항공티켓을 판매하면서 특정보험회사

의 여행자보험을 강제하고 있는데, 이는 항공티켓 판매로는 수익을 올리기 힘들

든 판매상들이 대신 한 건당 약 15위안의 차익이 남는 여행자보험 판매로 수월

하게 수입을 올리려는 상술에 기인함.

  o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행자보험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하려는 

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현재 40만원위안으로 설정된 보장보험

금 역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유사시 여행자보험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

국 및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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